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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통신사와 유틸리티 기업이 사망으로 인한 중도 해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통신사와 유틸리티 제공업체가 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계약 해지 혹은 중도 취소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픈 뉴욕 시민을 갈취하는 

무정하고 부적절한 규정은 가장 못 할 짓입니다. 이런 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며 이런 짜증 나는 부담으로부터 상주들을 구할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여 고객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게 합니다. 새로운 법안(A.8630A /S.6485-A)에 따르면 유선전화, 

핸드폰, TV, 인터넷, 에너지 및 수도 서비스 제공업체는 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사망한 고객의 계약 해지 혹은 중도 취소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을 

어길 시 최대 1,0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하원의원 Aileen M. Gunt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저의 모친 Therese Malone 

여사를 기리며 제정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틸리티 회사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미 똑같이 당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이 법안에 서명하고 

저와 함께 뉴욕 전역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신앙으로 하여 너그럽고 이웃들을 잘 돌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John Bonacic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 상식적이고 고객의 

처지를 대변한 법안에 서명해주셔서 기쁩니다. 회사가 고인으로부터 중도 해지 혹은 

취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런 관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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